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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반미군기지 투쟁 - 데니스 도허티  

 

 

 현재의 호주 정부는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친미적이다. 존 하워드 총리는 부정적인 

문화적 변화와 미국을 지지하는 행동들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행동들이 꽤 

효과적이었던지 그는 영광스럽게도 조지 부시의 목장에 초대되기까지 했다.  

 

호주의 군사기지화 (Militarising Australia)  

 

 하워드 정부는 호주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하고 있다. 현재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전쟁 수행능력은 호주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능가한다. 이러한 무장은 

‘자발적인 연합’인 셈인데 호주는 우선적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의 

일환으로써, 호주의 영토에서 수행되는 침공과 점령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이라크에 일본의 기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400 개의 

기병중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이들의 임무는 이미 다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최근 거세지고 있는 부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워드 정부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수행하는 세계 전쟁의 가장 앞선 협력자로 낙인찍히면서, 하워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모든 호주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뿐이다.  

 

 호주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힐은, 2003 년 11 월 워싱턴에서 연합훈련과 또 다른 조치들이 

양국에 “흔들림 없는 상호이용(seamless interoperability)”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6 년과 2007 년에 국방 예산안은 교육 지출을 추월하면서 호주 정부 지출 중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것은 복지와, 교육, 건강 등의 예산을 깎아내리며 이룩한 성취이다. 

이제 호주는 개발된 세계의 가장 의미 있는 지원자 중 하나가 된 셈이다.  

   

 하둬드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넘어 호주 자본주의 전략의 이익을 보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호주 내 미군기지 공급자로서의 펜타곤과의 계약과, FTA 를 통한 계약 

모두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찾고 있다.      

   

 또한 호주의 군사기지는, 솔로몬 군도와 동티모르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1999 년 워싱턴이 호주의 개입을 승인함으로써 티모르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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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갭과 그 외의 기지 (The Pine Gap and other bases)  

 

 호주는 지진 관측소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군사정보 시스템을 포함해 30 군데가 넘는 

기지를 미국에 제공했다. 대다수의 호주의 방위 기지들이 미국의 처분에 의해 배치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지는 ‘파인 갭’ 기지이다.  

 

 호주 중부의 엘리스 스프링으로부터 남동쪽 20 킬로 위치에 있는 파인갭 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국의 전쟁정보기지이다. (war fighting and intelligence base) 그곳은 위성 

통제 기지이며 수 십 년간 별들의 전쟁(Star Wars)을 수행해 온 중심 기지로써 천명이 넘는 

미국인과 호주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1968 년에 설립된 이 기지는 현재 20 여기의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찰이나 

‘암호교란’을 위한 다양한 위성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미군의 모든 기지들이 파인 갭에 

위치한 NRO 와 NSA, 그리고 CIA 과 같은 정보집단과 마찬가지다.  

 

 파인 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성과 송신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해서 미국으로 

송출하는 것이다. 위성은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남부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의 석유권을 포위한다. 이 위성들의 영향력은 북태평양의 

대부분과과 중, 남부 태평양,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 갭은 위성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초기 미사일 발사 경보, 감시, 날씨, 전투 지휘와 

통제를 위한 사진과 컴퓨터 진로들을 포함한 여러 형태로 미국에 전송한다. 싸움터에서 

컴퓨터의 사용은 미국이 미국안에 가상의 전투 지휘 센터를 세움으로써 그 곳의 사령관들이 

컴퓨터 장치를 가지고 있는 실제 전투의 사령과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해왔다. .  

 

파인 갭은 또한 미국의 별들의 전쟁(Star wars) 시스템을 위한 전방 기지로 바뀌어 왔다. 

그것은 미사일을 초기 탐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식의 DSP(Defence Support 

Program)를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요소인 (SBIRS)Space Based Infra-Red System 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지들 (New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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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2004 년 7 월 워싱턴에서 미국과의 장관급회담(AUSMIN)을 통해 미군과 함께 

새로운 세 개의 “훈련기지”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  

 

 호주와 미국은 연합합동훈련센터를 개발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 센터는 사령관이 훈련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원들에게 보고 받으며 미션을 재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state-of-

the-art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퀸즐랜드의 숄워터(Shoalwater) 만 훈련지역과 브래드쇼(Bradshaw) 

훈련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의 델러미어(Delamere) 항공 군사 구역의 기지들이 수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세 곳의 시설은 미국의 기지로 편입될 것이며,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점으로 상호 연결될 것이다.  

 

 하워드 정부는 또한 북부 연안의 다윈(Darwin)에 미군을 위해 제공될 또 하나의 탱크 

기지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  

 

 호주는 50 대가 넘는 큰 아브라함 탱크를 구입했으며 이번엔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 이를 

실어 나를 네 대의 거대한 비행기를 구입했다.  

 

 2002 년 말 이라크 침공 당시 하워드 정부는 영해 교환을 진행했는데, 이는 페르시안 만과 

인도양에서 작전중인 미국 군함의 승무원들이 교대를 위해 호주 서쪽의 

프리멘틀(Fremantle)항을 쓸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모든 새 기지들은 호주 내외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된 미국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호주는 미군에게 전자공학적 기지들을 제공해 왔으며, 이제는 미군 부대가 

호주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MD)  

 

하워드 행정부는 2003 년 11 월,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는 세계화의 군사적 축이다. 미국은 세계의 영공을 군사화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통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영공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와 기업 

주도로 세계화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전례 없는 가공할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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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에 기반한 무기는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공에 무기 기지를 만들고 영공에서 

지구 전체를 통제, 지배하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미국의 위협 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3 대의 신 구축함을 짓고, 미군의 처분에 따라 "비가시권" 

레이다 네트워크를 구성중이다.  

 

이는 4 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상기지발진(land-based) 레이더 네트워크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일본의 계획과 흡사하다.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 위성을 통한 정보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지스 구축함(Aegis destroyers)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신속하게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일본과 남한, 대만, 호주에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춰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 영토를 빙 에워싸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지스(아에기스는 그리스 언어로 '방패'란 뜻 )는 지대공 통합무장시스템으로, 컴퓨터 기반 

통제-결정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영공, 지대, 영해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하워드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장착된 3 대의 영공-전쟁 구축함을 호주 서부 

해안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의 콩고급 구축한들에는 이지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미 

해군은 일본해(동해)에 이지스가 장착된 구축함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은 호주를 태평양 전략의 "남쪽 날개", 일본을 "북쪽 날개"라 부른다.  

 

 

호주의 반 기지 운동(The anti-bases movement in Australia)  

 

1987 년, 호주 내 미군 기지의 폐쇄를 위한 지속적이고 단호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기지운동연합(AABCC)가 창설되었다. AABCC 는 가능한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자 한다.  

 

반기지운동연합의 사무국은 시드니에 세워졌으며 매 2,3 년마다 한번씩 미군 기지에 대한 

주요 시위를 벌여왔다. 대규모 시위 사이에는 호주 내의 미군 기지 및 미-호주 동맹에 

반대하는 교육 작업은 물론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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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Talisman Sabre 라는 이름의 미-호주 합동 전쟁 게임에서 탱크의 이동을 몇 

시간이나 지연시키는 등 이에 반대하는 괄목할만한 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Talisman Sabre 훈련이 열리는 2007 년 대규모 시위를 계획중에 있다. 먼저 

2007 년 6 월 16 일이나 23 일에 1 주일에 걸친 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이 회의에 참가한 

이들이 우리와 동참하거나 연대의 메세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호주 내 군사 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두 개의 주요 

정치 정당과 대부분의 언론이 군사 기지와 미-호주 연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물리적 거리(예를 들어 시드니와 파인 갭은 버스로 무려 43 시간이나 

걸린다)와 정보의 부족도 문제다.  

 

AABCC 는 계간 소식지를 발행하고 웹사이트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호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안되는 전국적 평화 단체 중 하나이며, 지역 반기지 단체들을 

설립하고 지역 단체들이 기지 반대 시위를 계속적으로 벌여나가 이 이슈가 호주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주되게 하고 있다.  

 

 

지난 12 개월 간의 발전(Developments over the last 12 months)  

 

남태평양에서 호주의 역할은 더욱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되었다. 미국은 호주를 

남태평양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미국의 프랜차이즈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호주 

정부는 이 지역을 ‘arc of instability(불안정의 원호)’라 부르고, 남태평양의 여러 국가들을 

"실패한 나라"라고 부르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이 지역의 불안정성에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대고 있다. 호주는 지난 몇 달간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피지에 개입했다.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호주의 이같은 간섭과 괴롭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치밀하게 신식민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호주는 소위 "동티모르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동티모르 정부가 티모르 갭의 

석유 자원에 관해 호주측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언제나 껄끄러웠지만, 우리는 웨스트 파푸아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롬복 협약이라 불리며 체결된 지 몇일 밖에 

되지 않았다.  

 

호주는 항상 북한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전세계의 

비난에 한목소리로 동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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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실은 미국의 군함이 호주의 영태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호주에 

대사관이 있다.  

 

더욱 무시무시한 사실은 호주 정부가 외해에 북한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회의가 브리스베인에서 열린 바 있고, 미국과 호주 해군은 

Talisman Sabre 05 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및 향후의 행동(Recent and future actions)  

 

2005 년 12 월, 몇몇 사람들이 파인 갭 기지로 침입해 들어가 건물 지붕 위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한 재판 및 행동들로 인해 호주 내 기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Talisman Sabre 07’ 라는 이름의 대규모 호주-미 합동 군사 훈련은 평화, 환경 활동가 

진영으로부터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Conclusion)  

 

우리는 새로운 세계 안보 질서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주 영토 내의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고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를 무효화 할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여하지 말 것. 호주 정부가 독립적인 대외 정책을 수립할 것.  

 

* 호주의 방어 정책과 군사력을 우리의 영토 방어에 국한하는 쪽으로 변화시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할 것. 이중사용 장비에 촛점을 맞출 것(예를 들면, 해상 감시 및 

요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용 물폭탄용으로 사용 가능한 전투기).  

 

* 군사 예산을 현저히 삭감할 것. 현재의 군사 관련 산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돌릴 것.(이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  

 

* 호주를 핵없는 나라로 확정할 것.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을 핵자유지대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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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군함과 전투기가 호주 항구와 영공에 머무르거나 호주 영공 및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무기 경쟁에 제한을 가하고 투명성과 신뢰 건설을 위해 힘쓸 

것.  

 

전세계의 민중들은 전쟁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이 실패한다면 그 댓가는 

단지 지구적 독재, 인류의 비참, 환경 파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 전체의 

종말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